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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해서 안심이네요!”

코로나19, 백신으로 맞서라!

서울지역본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참하고 있다. 

4월의 끝무렵, 서울지역본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을 담아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지원

※ 위 사진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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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신 접종에 앞서 예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여부를 체크한다. 

2         ‌‌ ‌�‌�서울지역본부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은 필수다.

3         ‌ ‌�접종실에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 이번 접종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

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종사자, 돌봄종

사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서울지역본부에 들어서면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체온 측정도 필수다. 

이 세 가지를 거쳐야 서울지역본부에 들어갈 수 있다. 

접종대상자뿐 아니라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들어간 서울

지역본부에는 긴 줄이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신분 확인 후 주의사항이 적힌  

‘예진표’를 작성한다. 작성한 예진표를 가지고 예진 의

사와 상담을 한다. 접종 대상자는 당일 건강상태 및 

컨디션을 체크하고 기저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 여부 

등을 말해야 한다.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

에게 말하거나 약봉지를 보여주면 된다. 예진 시 체온

을 한 번 더 체크하는데, 37.5도 이상으로 체온이 높으

면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접종실 앞에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귀가 준비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어르신들은 “백

신 맞았으니 이제 가라하네. 안 아퍼, 암 것도 아녀”

라며 “다들 빨리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 당기면 좋겠

네”라며 환하게 웃는다. 오랜 숙제를 끝낸 표정이다. 

백신도 맞았으니 이제 손주도 맘 편히 보러갈 수 있

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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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끝났다면 이제 접종하러 갈 차례다. 백신 접종

실은 높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주사를 맞으려면 어

깨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접종실에 들어가면 예

진표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또 한번 열을 체크한

다.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한 설명을 듣

고 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백신을 맞은 후 접종실 바로 맞은편 관찰 대기실에서 

30분 가량 모니터링을 한다. 백신 접종자의 비닐장갑

에는 시간이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대기해야 하

는 최소한의 시간이 적혀있다. 빠른 귀가로 놓칠 수 있

는 이상반응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다. 이상반

응이 없는 접종자들의 체온 측정을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과정은 끝이 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해 대기 중인 의료종사자 A씨는  

“이제 10분 정도 된 거 같은데, 맞은 부위만 조금 욱씬

거리는 느낌”이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 

맞을 때도 아프진 않았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실의 의료진 외에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

은 수시로 대기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어르신

들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기도 한다.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상반응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뒤 병원으로 이송

된다. 

이상반응 체크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된다.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근육통이나 두통은 면역 형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사라진다. 하지만 고열과 두통이 

5         ‌ ‌�“조금 따끔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간. 

4         ‌ ‌�이날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다. 

6         ‌ ‌�코로나19 백신은 근육주사로 팔의 삼각근에 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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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

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종사자 B씨는 “백신 맞기 전에

는 부작용이 걱정됐지만, 지금은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을 날을 기대

한다고 전했다.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날 접종한 사람

들은 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혹여 잊고 지

나갈 수 있어, 접종 확인서에는 2차 접종 예약 가능일

정도 쓰여 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최고의 방패는 백신이다. 백신 접

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코로

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중

한 일상을 되찾을 그날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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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백신 접종 후 관찰 대기실에서 이상반응을 체크하는 접종자들. 

8         ‌‌ ‌�‌�관찰 대기실에서 나눠받은 안내서를 확인하고 있다. 

9         ‌ ‌�관찰대기도 완료! 마지막 체온체크를 끝으로 귀가하면 된다.  




